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촛불보살께 차 공양드리러 가는 선재

의 발길을 막아서는 것이 있었다. 풍선

이었다. 광화문의 촛불이 어느 틈에 초

록색 풍선으로 바뀌어 태극기와 성조기

와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. 녹색 풍선은

말한다. “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니 미군

의철수를반대한다”고. 

특정 종교인들이 모인 이 행사에서 어

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. “6∙25

동란 때 16개 UN군을 보내 침략군으로

부터이땅을지켜주신하나님께감사드

립니다. …우리 국민 중에도 안보의식이

없어사태의심각성을망각한채반미를

부추기는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부

디 이 죄를 회개하는 새 운동을 일으켜

주십시오.”

선재는 이들이 선재가 가려는 길과는

참으로다른길을걷는사람들이라는사

실을 새삼 깨달았다. 선재는 그저 여동

생같은두여중생의죽음을안타까워하

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

를‘조용히’하고 있을 뿐인데, 초록색

풍선은선재가하지도않은말을퍼뜨리

며 선재를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는

사람이라고목소리를높이고있다. 

이렇게 가려는 길이 다르니 이들을 외

도(外道)라고 불러야겠다(邪道라고까지

는 말하지 말자).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

라고 해서 선재가 외도라고 하는 것이

아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외도는 간

단했다. ‘연기로 설명되는 불교의 정법

을 걷지 않는 사람들’이었다. 그러나 세

상에엄연히존재하는이치를따르는것

이 불교다. 정법이란 곧 누구나 공감할

수 있는‘상식’이어야 한다. 그리고 정

법은 사실을 비틀거나 과장하지 않는다.

정법이 아닌 것, 상식이 아닌 것은 모두

외도이다.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

있지 않은 일을 있다고 하는 것, 그 또한

외도이다. 그 속엔 분명 나쁜 의도가 있

다고선재는믿는다. 

‘다르다’는 것이‘틀린’것은 아니지

만, ‘정법과 다른 것’은 언제나 틀린 것

이다. 선재는 상식 밖의 길을 걷는 사람

들을 마주하고 상식의 소중함을 새겨

본다.     ■최원섭(성철선사상연구원연학실)

광화문의 풍선

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이어야…

1. 일종일파를

개설한 개조. 열

반하신 스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

으로도사용. 3. 오전9시부터11시

를 가리키는 말. 5. 수미산을 번역

한 말로 안명유산이라고도 함. 6.

고려시대 만든 대장경으로 해인사

에 보관되어 있음. 8. 들판에 임시

로 설법하는 자리를 만든 것. 지금

은 시끌벅적한 곳을 가리킴. 9. 경

전을 보고 읽는 것을 말함. 10. 함

께 불도를 수행하는 벗. 13. 법문을

듣는 사람 또는 그 법문에 적당한

근기를갖춘사람. 기○.

1. 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

하는 의식 2. 고려 충렬왕때 일연스님이 지은

역사책 4. ○○운대. 5분향례에 나오는 용어

로 광명처럼 두루 널리 뒤덮은 모습. 7. 장자

법지의 처와 그의 하인을 교화하는 내용을

담은 경전. 장자법지처○. 8. 야마○. 욕계 6천의 제3

천.  11.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준말. 12. 부처님의 어머

니이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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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거문고 줄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라”
< 출전 : 증일아함경 제13:지주품 3:2-612상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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